
포스텍 교수가 만든 벤처기업 70억원 투자 유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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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 콘택트렌즈 모식도[포스텍 제공=연합뉴스]

(포항=연합뉴스) 손대성 기자 = 포항공과대학교는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가 창업한 벤처회사 화이

바이오메드가 국내 최대 규모 콘택트렌즈 회사인 인터로조로부터 7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8일 밝

혔다.

인터로조는 한 교수가 보유한 스마트 콘택트렌즈와 관련한 원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투자한 것으

로 전해졌다.

한 교수 연구팀은 눈에 콘택트렌즈를 끼면 당뇨를 진단하고 치료까지 하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.

화이바이오메드는 2014년 한 교수가 원진성형외과와 공동으로 질병 진단과 치료용 의료기기를 개발하

기 위해 만든 회사다.

서울에 본사가 있고 포스텍과 서울성모병원에 연구소를 두고 있다. 직원은 10명이다.

한 교수는 "올해 9월까지 인터로조가 화이바이오메드에 지분 10%에 해당하는 1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

고 60억원을 과제 연구비로 지원하기로 했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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